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브뤼겐 구역을 둘러본 나는 광장으

로 나와서 베르겐 어시장 쪽으로 향

했다. 시간은 오후로 흘러가고 있었다. 

아직 어두워진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

지만 온통 잿빛이고 습하니 어두운 것

과 다를 바 없었다. 바람에 실린 비가 

흩날리듯 내리고 있어서 우산을 펴 

들고 가는 것이 무의미했다. 길에 걸

어 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우산을 쓰

지 않고 그냥 다닌다.  나는 광장에 서 있는 청동 동상 앞

을 지나갔다. 루드비그 홀바이크라는 것을 알고 나니 비

를 맞으며 서 있는 동상이 아는 사람처럼 친근하게 느껴

졌다. 멀리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는 홀바이크의 목에는 

노르웨이 국기와 크리스마스 화환이 걸려 있었다.

홀바이크 동상을 지나 계속 걸어가던 나는 이상한 광경

을 보게 되었다. 비 내리는 거리 한복판에 사람 하나가 비

닐 옷을 뒤집어 쓰고 앉아 있었다. 검은 옷에 검은 두건을 

쓰고 무릎을 꿇은 채 기도하듯 앞으로 손을 모으고 있다. 

검은 옷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가톨릭 수사인 줄 알았다. 

하지만 역사적으로 루터파 개신교 국가였던 노르웨이에 

가톨릭 수사라니 어울리지 않았다. 남자는 고개를 푹 숙

이고 꼼짝도 하지 않는다. 자세히 보니 무릎 꿇고 앉은 남

자 앞에 빈 종이컵이 하나 놓여 있다. 걸인이었다.

나는 충격을 받았다. 세계에서 스위스 다음으로 일인당 

국민 총소득 제 2위인 나라에 걸인이라니! 게다가 노르웨

이는 총인구가 오백사십여만 명에 불과하다. 그렇게 조그

만 나라에서 쏟아지는 돈으로 무엇을 했기에 걸인이 시

내 한복판에 나와 구걸을 한단 말인가. 나는 걸인의 뒤를 

지나 계속 앞으로 걸어 갔다. 마음속으로 수많은 생각이 

흘러갔다. 저 사람은 노르웨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. 외

국에서 흘러 들어 온 집시일 수도 있고, 일자리를 잃은 외

국인일 수도 있다. 설사 노르웨이인이라 할지라도 구걸을 

22. 킹 크랩 저녁식사

할 수는 있겠지. 그러나 부유한 나라 

노르웨이 시내 한복판에서 걸인을 

목격한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. 

외국인들이 부자 강대국 미국에 와

서 홈리스를 목격하고 받는 충격과 

비슷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다. 

정신없이 걷는 동안 베르겐 실내 어

시장에 도착했다. 역시 실내에는 사

람들이 별로 없다. 똑바로 피시 미 마켓으로 걸어가 어제 

그 테이블에 앉았다. 아는 얼굴이라고 바이킹 아저씨가 

반색을 하고 맞아 준다. 나는 또 아쿠아비트를 주문하고, 

킹크랩 일인분을 주문했다. 마음 같아서는 한마리를 다 

먹고 싶었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. 아쉬워서 연어 

사시미와 연어알 초밥도 주문해 봤다. 노르웨이에서 먹으

면 훨씬 신선할 것이란 기대와 함께. 

사각형 흰 접시에 얹혀져 온 킹크랩은 큼직한 다리 하나

를 먹기 좋게 잘라 껍질까지 깨뜨려 나왔다. 포크로 그냥 

꺼내 먹기만 하면 된다. 따뜻하게 데워 버터 소스를 뿌리

고 그 위에 파슬리와 싱싱한 샐러드를 곁들였다. 아쿠아

비트를 한모금 마시고 연분홍색 게살을 한 점 꺼내 먹었

다. 은근한 버터 향에 쫄깃하고 담백했다. 평소에 먹던 킹

크랩보다는 확실히 신선하게 느껴졌지만 그렇다고 큰 차

이가 나는 것은 또 아니다. 

곧 이어 나온 노르웨이 연어 사시미와 연어알 초밥도 역

시 신선했지만 크게 인상적이지는 않았다. 날로 먹는 해

산물은 신선함이 생명이니까 만족하기로 했다. 킹크랩을 

알뜰히 발라 먹고 사시미와 초밥도 깨끗이 비웠다. 계산

서가 나왔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가격에 내심 놀랐

지만 노르웨이 물가는 각오하고 있었기에 괜찮았다. 나

는 아쿠아비트를 마저 마시고 이틀 동안 내게 맛있는 저

녁식사를 준비해 준 바이킹 주인 부부에게 작별 인사를 

하고 베르겐 어시장을 떠났다. 

Norway in a Nutshell
김효신의 노르웨이 베르겐 여행기


